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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 (PTGI-X)의 심리측정 속성:

한국 척도의 요인구조와 유용성 재검토

임 선 †

한림 학교 심리학과 부교수

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척도-확장 (PTGI-X)의 국내 사용을 한 타당도와 유용성, 번역의

성 검토를 목 으로 실시하 다. PTGI-X는 -실존 요인의 문항이 추가되어 번역의

난이도가 높아, 수정된 척도 원 의 번역과정에 심리학 연구진뿐 아니라 미권에서 활동

인 실존치료 문가와 국문학, 어교육학 교수의 자문을 거쳤다. 유의미한 외상 경험이 있는

참가자를 상으로 최종 번안한 척도와 함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한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

문을 실시하 다. 수집된 자료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원척도의 구조와 비교분석하 다.

본 연구에서 수집된 한국인 표본에 한 통계 분석 결과, 18문항 3요인 구조가 가장 합

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렴 변별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새로운

척도사용의 이득에 해서는 다소 회의 이었다.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

-실존 요인의 유용성에 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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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의 목 은 개선된 외상 후 성장 측

정도구의 타당도와 유용성을 재검증하는 것이

다. 기존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(PTGI)의

한계를 보완하여 2017년에 PTGI-X라는 수정

버 이 출 되었고, 한국의 한 연구 에 의

해 번안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나, 몇 가지

문제 한계 이 발견되어 PTGI-X에

한 번역과 타당도 유용성을 재검토하고자

한다.

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기와

역경에 투쟁하여 이 보다 오히려 더욱 성

숙하고 정 인 변화를 보이는 상을 외

상 후 성장(posttraumatic growth: PTG)이라 한

다(Tedeschi & Calhoun, 1996, 2004). 1990년

까지만 해도 외상 생존자들의 취약성 병

리 증상, 그리고 증상 감소를 목표로 하는

치료법 등이 연구의 주된 상이었다(안

의, 2005; 철은, 명호, 2003; Foa & Riggs,

1993; Janoff-Bulman, 1992). 이러한 외상에

한 제한 , 병리 에 한 비 과 함께

1990년 이후로 외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

정 변화, 즉 외상 후 성장 상에 해 과

학 , 체계 인 연구가 축 되고 있다(Joseph,

Williams, & Yule, 1993; Tedeschi & Calhoun,

1996).

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외상 후 성장을 측정

하는 도구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

Tedeschi와 Calhoun(1996)이 개발한 Posttraumatic

Growth Inventory(PTGI)이다. PTGI는 총 21개

문항으로 되어 있고 5개 요인구조를 보인다.

개인의 강 발견(personal strength)을 포함하여

인 계 깊이 증가(relating to others), 새로운

가능성 발견(new possibilities), 삶에 한 감사

(appreciation of life), 그리고 변화(spiritual

change)가 있다.

PTGI가 재 세계 으로 가장 리 사용

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시된

연구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데 좀 더 유용하

다. 우리나라에서는 송승훈, 이홍석, 박 호,

김교헌(2009)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 하여

‘한국 외상 후 성장 척도’라 명명한 것이 있

다. 송승훈 등(2009)은 탐색 확인 요인

분석을 통해 4요인, 16문항으로 결정하 다.

원척도의 5개 요인 삶에 한 감사 요인이

없어졌고 강 발견 요인은 다른 요인의 일부

문항들과 묶여서 자기지각의 변화로 달리 명

명되었다.

PTGI는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괜찮은

척도로 검증되었지만, 외상 후 성장 척도의

요인들 변화(spiritual change) 요인에

한 심리측정 이질성의 문제가 지 되어

왔다. PTGI에서 변화 요인은 단 두 개의

문항으로 측정된다(‘ ․정신 세계에 한

이해가 더 깊어졌다’, ‘나는 종교 인 믿음이

더 깊어졌다’). 이 게 지극히 은 수의 문항

으로 측정할 때 심리측정 으로 불리할 수 있

는데(Jaarsma, Pool, Sanderman, & Ranchor, 2006),

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변화 요인이 다른

4가지 요인들과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고하

다(송승훈 등, 2009; 임선 , 2015; 최승미,

2008; Danhauer et al., 2013; Hullmann, Fedele,

Molzon, Mayes, & Mullins, 2014). 임선 (2015)은

이러한 변화 요인이 측정모형에서도 이

질 인 것으로 나타나며, 종교의 유무에 따라

서도 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 다. 문항의

내용을 살펴보면, 변화 요인으로 명명되

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항은 모두 종교

성장에 한정되어 있다. 따라서 외상 후 성장

에서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성장의 포

의미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. 결과 으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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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으로 종교의 향이 은 문화권에서는

이 요인에서 바닥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

다(Tedeschi, Cann, Taku, Senol-Durak, & Calhoun,

2017). 를 들어, 서구화된 홍콩처럼 종교

인 이해도가 낮은 나라는 만과 비교

했을 때 상 으로 바닥효과가 나타날 가

능성이 높다(Ho et al., 2013). 스페인(Vazquez

& Paez, 2010)과 독일(Wagner & Maercker,

2010)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화 차이가

변화 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

물론 종교 신념이 강하거나 인 이해

가 높지 않더라도 실존 심이 높을 수 있

다. 일부 연구에서, 삶에 한 감사와 성

장 요인이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

났는데, 이는 아마도 그 두 요인이 실존 인

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(송승훈

등, 2009; Taku, 2011; Taku, Cann, Tedeschi, &

Calhoun, 2015).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은 Victor

Frankl의 실존주의 향이 지 않으며, 개인이

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정 변화를 어떤

사람들은 종교 으로 이해하고, 보다 일반

으로는 실존 심으로 드러낸다(Calhoun &

Tedeschi, 1998, p. 219). 종교 심,

심, 실존 심은 모두 의미를 찾는 과정

이라는 에서 연결되어 있으며, 이러한

심이 PTG 과정에서 다양하게 결합되어 나

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(Shakespeare-Finch,

Martinek, Tedeschi, & Calhoun, 2013).

이러한 PTG 측정도구의 문제 을 보완하

고자, PTGI의 개발자들이 포함된 연구진이

성장 요인의 문항을 보강하여 PTGI-X라

는 확장 을 발표하 다(Tedeschi, Cann, Taku,

Senol-Durak, & Calhoun, 2017). 기존 요인

2문항에 실존 성장의 내용을 반

한 4개의 문항을 추가하 고(표 1 참조), 확인

요인분석 등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유용

성을 제시하 다. 한국에서도 2020년에 김시

형, 임수정, 신지 , 이덕희, 이동훈(2020)이 한

국어 으로 번안 타당화 하여 논문을 발표

한 바 있다. 이에 본 연구자들은 김시형 등

(2020)의 연구를 검토하 으나, 몇 가지 문제

한계를 발견하여 추가 인 타당도 검증

이 필요할 것으로 단하 다. 우선 원척도

타당화 연구(Tedeschi et al., 2017)에서는 외상사

건을 겪은 지 6개월 이내의 학생(미국, 터

키)과 2011년도 동일본 지진을 겪은 지 2년 3

개월 경과한 인근의 학생을 참여자로 하

으나, 김시형 등(2020)의 연구에서는 이와는

달리 외상을 겪은 지 6개월 이내의 사람들은

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. 한 문항-총 간

상 을 확인한 후 두 개 이상 요인에 과도하

게 부하되는 문항을 제거하는 탐색 요인분

석의 일부 차가 생략되어 있는 등 방법론

상에 제한 이 발견되었다. 아울러 번역한 문

항 의미가 명확하게 달되지 않을 우려가

있는 문항이 있어( : ‘I feel more connected

with all of existence’를 ‘이 보다 더욱 실존에

가까워진 느낌이 든다’로 번역함) PTGI-X의

국내 사용을 해 번역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

타당도와 유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

단하 다. 김시형 등(2020)이 번안한 외상 후

성장 척도 확장 문항들에 해 미권에서

활동 인 실존치료 공의 한국인 심리학

교수, 이 언어 구사자인 어교육 공 교수

와 국문학 공 교수의 검토를 거쳐, 본 문항

을 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 더 연결

되어 있음을 느낀다.’로 최종 수정하 다(표

1 참조)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TGI-X원 을 다시

번안하고, 탐색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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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합한 요인구조와 최종 문항을 선별하

으며, PTG와 련성이 입증된 구성개념과의

련성을 살펴 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

한다.

방 법

참가자

10년 이내에 유의미한 외상 경험이 있다고

보고한 사람들을 연구의 참여자로 모집하 다.

문온라인 리서치회사를 통해 국단 의 표

본을 모았고, 연구의 목 과 차에 한 설

명을 읽고 자발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20

세 이상 59세 미만의 성인 532명으로부터 설

문자료를 수집하 다. 이 PTGI-X 25문항에

하여 계산된 Mahalanobis 거리(D) 제곱값이

χ2 분포의 상 5%ile보다 높은 치(DeSimone

& Harms, 2018)에 있는 참가자 자료 27개를

정규성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이상치로 간주하

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.

이상치를 제외한 505명의 참가자들 종교

가 있다고 보고한 이들은 215명(42.57%), 종교

가 없다고 한 이들은 287명(56.83%)이었고, 나

머지 3명은 ‘기타(냉담자 등; 0.59%)’로 보고하

다. 참가자들은 보고한 가장 큰 충격과 고

통을 주었던 외상 경험은 다음과 같다: (1) 가

까운 사람의 상실(110명; 21.78%); (2) 학업

과업 실패(35명; 6.93%); (3) 경제 어려움(76

명; 15.05%); (4) 학 가혹행 경험(9명;

1.78%); (5) 본인의 사고 상해(77명; 15.25%);

(6) 본인의 심각한 질병(40명; 7.92%); (7) 가족

이나 의미 있는 사람의 사고 질병(91명;

18.02%); (8) 인 계에서 심각한 갈등(56명;

11.09%); (9) 성추행 성폭력(6명; 1.19%); (10)

기타(5명; 0.99%). 505명의 자료를 무선 으로

두 표본으로 나 어 각각 탐색 요인분석을

한 표본(n = 251; 종교 유 107명, 무 143명,

기타 1명), 확인 요인분석과 상 분석(n =

254; 종교 유 108명, 무 144명, 기타 2명)을

한 표본으로 사용하 다. 이때 PTGI의 요인구

추가 문항 김시형 등(2020)의 번역 본 연구 의 번역

1
I have greater clarity about

life’s meaning
삶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삶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.

2
I feel better able to face

questions about life and death

삶과 죽음에 한 물음들에 더

욱 잘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.

삶과 죽음에 한 물음에 더

잘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.

3
I feel more connected with

all of existencea
이 보다 더욱 실존에 가까워

진 느낌이 든다.a
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

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.

4
I have a greater sense of

harmony with the world

세상과 보다 조화된 느낌이 든

다.

나는 세상과 더욱 조화를 이루

며 살아가게 되었다.

a. 특히 번역의 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문항으로서, 본 연구 은 심리학자와 언어학자들의 검

토를 통해 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.’로 번역하 음.

표 1. PTGI-X에 추가된 spiritual-existential change 요인의 문항들 번역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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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가 종교 유무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는

을 고려하여 두 표본에 종교가 있는 참가자

와 없는 참가자가 고르게 할당될 수 있도록

하 다(본 연구는 IRB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

다: HIRB-2020-068).

측정도구

외상경험 질문지

Tedeschi와 Calhoun(1996)의 사건 목록 질문지

를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. 외

상의 유형을 10가지로 재분류하 고, 여기에

는 가까운 이의 상실, 학업/과업의 실패, 학

가혹행 , 성추행 성폭력, 경제 어려

움, 본인의 사고/상해, 본인의 심각한 질병, 가

족 가까운 지인의 사고/질병, 기타가 포함

된다. 10년 이내의 외상 경험을 복수로 응답

할 수 있도록 조사한 후, 가장 심각했던 사건

에 해 진술하도록 하 다. 한 외상경험

심각도를 확인하기 해 원척도 개발자들과

마찬가지로 사건충격 단일문항 질문지를 추가

하 다. 외상 경험 직후의 심리 충격과 고

통 정도를 물었으며, 7 척도로서 심각

하지 않음 0 부터 매우 심각함 6 까지 평정

하도록 되어 있다(M = 3.8, SD = 1.3).

외상 후 성장 척도-확장 (Posttraumatic

Growth Inventory-Revision: PTGI-X)

Tedeschi 등 (2017)이 외상사건을 겪은 후

에 나타난 정 변화를 측정하기 해

1996년에 Tedeschi와 Calhoun가 개발한 자기보

고식 질문지에 -실존 변화 요인에 해당

되는 4개 문항을 추가하여 PTGI 확장 을 만

들었다. 기존 원척도는 총 21개 문항이며 여

기에 -실존 변화 요인에 해당되는 4개

문항을 추가하 다. 총 5개 하 요인으로 구

성되어 있으며,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, 인

계의 깊이 증가, 개인의 강 발견, 삶에

한 감사, -실존 변화(확장된 요인:

spiritual-existential change)가 해당된다. 참가자에

게 ‘외상경험 질문지에 가장 심각한 외상으로

기록한 사건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

척도에서 평정’하도록 하 다. 0 (경험 못했

다)부터 5 (매우 많이 경험하 다)사이에 평

정하게 되어 있다. Tedeschi 등(2017)의 연구에

서 내 합치도는 .95~.97로 양호하 고, 본 연

구에서도 .96(N = 532)로 양호하게 나타났다.

참고로, 김시형 등(2020)의 국내타당화 연구에

서는 자기지각의 변화, 인 계의 깊이 증

가, -실존 깊이 증가, 새로운 가능성의

발견의 4개 요인구조를 보고하 고 원척도의

25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, 내 합치도

(Cronbach’s α)는 .90으로 보고되었다.

한국 사건 련 반추 척도(Event Related

Rumination Inventory: ERRI)

침습 반추 의도 반추를 측정하기

하여 Cann 등(2011)이 개발하고 안 의, 주혜

선, 민지원과 심기선(2013)이 번안-타당화한 한

국 척도를 사용하 다. K-ERRI는 총 20문항

으로 침습 반추와 의도 반추 두 가지 하

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. 모든 문항은 4

척도(0 = 아니다 ~ 3 = 자주 그 다)로

평정된다. 안 의 등(2013)의 연구에서 척도

체의 내 합치도는 .95이고, 침습 반추

.96, 의도 반추 .95로 양호하 다. 본 연구에

서는 체 문항 .93, 침습 반추 .94, 의도

반추 .92로 역시 양호하게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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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신념 붕괴척도(Core Beliefs Inventory:

CBI)

Cann 등(2010)에 의해 개발되었고 조성미

(2012)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.

핵심신념 붕괴란, 외상경험으로 인해 기존의

자신과 세상에 한 기본 신념들을 재검토하

는 정도를 의미한다(조성미, 2012). 수가 높

을수록 외상으로 인한 심리내 경험과 가치

의 혼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. 총 9문항으

로 구성되며, 5 Likert 척도(1 하지 않

았다 ~ 5 매우 그 다)로 평정한다. Cann 등

(2010)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치도는 .82

고, 조성미(2012)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

합치도는 .81이었다.

외상후 스트 스장애 체크리스트(PTSD

Checklist-5: PCL-5)

PTSD 증상의 수 을 측정하기 하여

Weathers, Litz, Herman, Huska와 Keane(1993)에

의해 제작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척도

(PCL)를 Weathers 등(2013)이 DSM-5의 진단기

을 용 개정하여 PCL-5를 발표한 척도

로서, 이동훈, 구민정, 권욱 , 김시형(2020)이

국내에 번안 타당화 하 다. PCL-5는 총

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, 최근 한 달 동안

과거 스트 스 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증상의

심각도를 묻는다. 침습, 회피, 인지와 감정의

부정 변화, 과각성의 네 하 요인으로 구성

되어 있으며, 각 문항에 하여 0 ( 그

지 않다)에서 4 (매우 그 다)까지 5 Likert

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. 이동훈 등(2020)

의 연구에서는 7요인의 합도를 가장 높게

보고하 으며 내 합치도는 .83 ~ .90로 나

타났다.

사회 바람직성 척도-단축형(Social

Desirability Scale-9: SDS-9)

Stöber(2001)에 의해 개발된 17문항 척도를

배병훈, 이동귀, 함경애(2015)가 9문항 단축형

으로 번안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.

정형 사회 바람직성 요인 5개 문항과

부정형 사회 바람직성 요인 4개 문항으로

구성되었으며, 5 likert척도로 평정한다. 본

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정 구

성개념이 사회 바람직성과는 다른 상

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(Tedeschi & Calhoun,

1996)을 근거로 변별성을 확인하기 해 사용

하 다.

분석방법

앞서 번역을 재검토하여 최종 수정한 문항

에 해 수집된 설문자료를 다음과 같은 차

에 따라 분석하 다. PTGI-X의 타당화를 하

여, 우선 자료가 분석에 합한지 확인하기

해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. 다음으로

탐색 요인분석(EFA)을 실시하기 해, 문항

분석을 통하여 문항들의 신뢰도와 변별도를

확인하 고, KMO 측도 확인 Bartlett 구형

성 검정을 통하여 자료에 하여 EFA를 실시

하기 합함을 확인하 다. EFA에서 한

요인 수를 결정하기 하여 평행분석과 Kaiser

규칙을 실시하 으며, 요인 수로 3개에서 5개,

회 방식으로 oblimin과 사각 geomin을 용하

여 각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한 모형을

선정하 다. EFA에 사용되는 상 행렬로 다분

상 행렬이 사용되었으며, 최 우도법을 사용

하여 추정치를 산출하 다. CFA는 EFA를 통하

여 가장 양호한 것으로 결정된 모형으로 실시

되었다. 이때 추정방법으로 최 우도법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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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되었다. 다음으로 수렴 변별타당도를 확

인하기 해, PTGI-X와 핵심신념 붕괴, 의도

반추, 침습 반추, 사회 바람직성, PTSD

증상 척도 간 상 분석을 실시하 다. 마지막

으로 기존 PTGI 척도의 요인에 비해 확

장된 PTGI-X의 /실존 요인이 종교 향

을 덜 받는지 확인하기 해 변화 없음(평균

0)에 해당하는 빈도를 비교하 다.

결 과

탐색 요인분석

우선 PTGI-X의 각 문항 총 의 기술통

계치는 표 2에 제시하 다. 모든 문항과 총

의 왜도 첨도가 Curran, West와 Finch(1996)

의 정규분포 기 인 왜도 값 2 미만, 첨

도 값 7 미만의 기 에 부합하여 이후 자

료가 분석에 사용되는 데 합한 것으로 단

하 다.

다음으로, PTGI-X 문항들 낮은 신뢰도와

낮은 변별도를 가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

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 으며, 그 결과를 표

3에 제시하 다. 신뢰도는 문항 삭제 시 신뢰

도로, 변별도는 수정된 문항-총 상 으로 확

인되었다. 첫 번째 문항(P1)의 경우 문항 삭제

시 신뢰도(α)가 .969으로 다른 문항을 삭제하

을 때보다 다소 크게 상승하 으며, 수정된

문항-총 상 은 .248로 낮은 편에 속하 다.

따라서 EFA는 첫 번째 문항(P1)을 삭제한 24

문항으로 실시되었다.

KMO 측도를 확인하고, Bartlett 구형성 검정

을 실시한 결과, KMO 측도 값은 .95으로 나

타났고, 구형성 검정 결과 χ2 = 6056.42, p <

.001로 문항 간 상 행렬이 단 행렬이라는

원가설이 기각되어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한

것으로 나타났다. KMO 측도는 .90 이상일 때

매우 훌륭한 수치로 해석한다(Kaiser, 1974).

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한 평행분석

에서는 6개 요인 수( 선 기 )가 한 것

으로 나타났다(그림 1). 요인의 고유가(eigen

value)를 확인한 결과 3개의 요인이 1 이상의

고유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표 4).

평행분석 결과와 요인별 고유가, PTGI 원 의

요인수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에서 5개까

지로, 그리고 oblimin과 사각 geomin 회 방식

을 각각 용하여 EFA를 실시하여 그 결과들

을 비교하 다. 비교 결과, 3개 요인 사각

oblimin 회 방식을 용한 결과가 요인의 해

석 가능성, 요인부하 등에서 한 것으로

단되었다. 선정된 EFA 결과는 표 5에 제시

되어 있으며, EFA 과정에서 한 요인에 .40 이

상 부하되지 않거나 여러 요인에 .35 이상으

로 부하되는 한 문항(P9)이 삭제되어 총 18문

항이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.

첫 번째 요인은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

원척도의 가장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된 형태

로 났다. 체로 자기지각의 변화와 개인

성장이 포함되었고, 두 번째 요인은 3개 문항

으로 인 계에서의 정 변화와 련된

내용으로 구성되었고, 세 번째 요인은 -실

존 성장에 해당되는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

다.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, PTGI의

요인의 부족한 문항수를 보강하여 타당도를

높이고자 확장 버 을 제작한 것인데, 국내

표본에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

가 문항 한 문항만이 요인과 같이 묶

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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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요인분석

탐색 요인분석에서 가장 한 것으로

도출된 3요인 구조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

실시한 결과,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합

도 지수가 체로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.

한 Tedeschi 등(2017)의 원 모형과 합도

를 비교했을 때, 본 연구의 3요인 모형의

문항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왜도 첨도 표 오차

총 68.14 25.52 4 121 -.43 .50 1.61

P1 3.41 1.10 0 5 -.85 .64 .07

P2 3.11 1.21 0 5 -.55 -.13 .08

P3 3.06 1.23 0 5 -.63 .11 .08

P4 2.59 1.30 0 5 -.38 -.66 .08

P5 2.17 1.54 0 5 -.01 -1.19 .10

P6 2.62 1.33 0 5 -.40 -.73 .08

P7 2.94 1.26 0 5 -.45 -.34 .08

P8 2.47 1.36 0 5 -.30 -.80 .09

P9 2.71 1.41 0 5 -.27 -.68 .09

P10 2.72 1.38 0 5 -.31 -.61 .09

P11 2.80 1.32 0 5 -.52 -.53 .08

P12 2.97 1.37 0 5 -.62 -.50 .09

P13 2.93 1.45 0 5 -.41 -.67 .09

P14 2.86 1.30 0 5 -.54 -.37 .08

P15 2.96 1.31 0 5 -.42 -.34 .08

P16 2.78 1.30 0 5 -.37 -.51 .08

P17 2.82 1.29 0 5 -.35 -.44 .08

P18 1.98 1.69 0 5 .26 -1.28 .11

P19 2.71 1.45 0 5 -.37 -.82 .09

P20 2.54 1.43 0 5 -.32 -.90 .09

P21 2.22 1.49 0 5 -.18 -1.23 .09

P22 2.59 1.35 0 5 -.26 -.75 .09

P23 2.77 1.42 0 5 -.37 -.74 .09

P24 2.71 1.34 0 5 -.34 -.73 .08

P25 2.72 1.33 0 5 -.24 -.55 .08

표 2. PTGI-X의 기술통계 (N = 2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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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도가 반 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

(표 6). 아울러 3요인 모형에서 모든 문항들의

요인부하 계수가 반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

으며, 요인 간 상 (φ)은 .71에서 .90까지로 다

소 높게 추정되었다. 본 연구의 3요인 모형의

합도 지수 RMSEA가 다소 높게 추정되

어, 수정지수(modification index: MI)를 참고하여

모형을 수정하 다. 수정지수가 20보다 높은

문항

문항반응분포 문항

삭제 시

신뢰도(α)

심각도

(P)

문항-총 상

0 1 2 3 4 5 결측 원상
수정된

상

P1 .02 .06 .09 .29 .42 .12 0 .969 .683 .288 .248

P2 .03 .10 .12 .35 .29 .11 0 .966 .622 .743 .720

P3 .05 .06 .15 .35 .29 .10 0 .967 .612 .649 .620

P4 .08 .14 .18 .33 .23 .04 0 .966 .518 .764 .741

P5 .21 .15 .18 .23 .18 .05 0 .967 .433 .641 .604

P6 .08 .15 .16 .32 .25 .04 0 .967 .524 .673 .643

P7 .04 .10 .17 .33 .27 .09 0 .966 .587 .767 .746

P8 .11 .16 .17 .33 .20 .04 0 .966 .495 .800 .780

P9 .09 .12 .19 .30 .20 .10 0 .966 .541 .792 .770

P10 .09 .10 .23 .27 .23 .09 0 .965 .544 .862 .847

P11 .07 .12 .15 .31 .29 .06 0 .965 .560 .859 .845

P12 .07 .10 .15 .24 .35 .09 0 .966 .594 .804 .784

P13 .08 .10 .16 .27 .24 .15 0 .966 .586 .786 .763

P14 .07 .08 .20 .28 .30 .06 0 .966 .572 .794 .774

P15 .06 .08 .19 .31 .24 .12 0 .967 .591 .612 .578

P16 .06 .12 .19 .32 .24 .07 0 .965 .556 .849 .833

P17 .06 .10 .21 .31 .24 .08 0 .965 .563 .813 .795

P18 .29 .17 .11 .20 .14 .08 0 .967 .395 .660 .620

P19 .10 .12 .18 .25 .26 .08 0 .966 .541 .777 .753

P20 .12 .15 .15 .30 .23 .06 0 .966 .508 .783 .760

P21 .20 .15 .15 .27 .21 .02 0 .966 .443 .782 .757

P22 .08 .14 .21 .28 .23 .06 0 .965 .518 .853 .837

P23 .09 .12 .18 .26 .26 .09 0 .966 .554 .795 .773

P24 .07 .14 .20 .26 .27 .06 0 .966 .543 .701 .673

P25 .07 .11 .23 .30 .21 .08 0 .965 .543 .870 .857

표 3. 문항분석 결과 (N = 2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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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오차분산 간 상 (잔차 간 상 ) 추정을

허용하 으며, P24와 P23(표 화 계수 .64), P2

와 P13(표 화 계수 .39), P20와 P21(표 화 계

수 .39)의 측정오차분산 간 상 이 추정되었

다. 수정된 모형의 합도는 반 으로 상승

하 으며, RMSEA의 값도 양호한 수 으로 나

타났다.

수렴 변별타당도 분석

PTGI-X와 련된 혹은 변별되는 척도들 간

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, 그 결과는 표 8에

제시되어 있다. 우선 PTGI-X 원 모형은 본

연구의 PTGI-X 3요인 모형과 .995의 상 을

보여 두 척도가 거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

척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. 3요인 척도는 핵심

신념 붕괴, 의도 반추와 등도 이상의 유

그림 1. 평행분석 결과

요인 고유가 요인 고유가

1 14.322 13 .343

2 1.191 14 .296

3 1.036 15 .289

4 .842 16 .265

5 .716 17 .248

6 .610 18 .226

7 .544 19 .216

8 .490 20 .185

9 .460 21 .165

10 .396 22 .163

11 .371 23 .150

12 .357 24 .120

표 4. 요인별 고유가(eigen valu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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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h² u

요인1

P11 [F1] 나는 인생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.936 .851 .149

P12 [F3] 나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.932 .754 .246

P10 [F4] 삶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.855 .841 .159

P2 [F5]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.848 .637 .363

P13 [F5]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.820 .688 .312

P7 [F1] 내 삶에 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.759 .642 .358

P3 [F1]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심사가 생겼다 .719 .478 .522

P4 [F3] 나 자신에 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.701 .617 .383

P14 [F1] 이 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하게 되었다 .698 .663 .337

P9 [F2] 내 감정을 더욱 극 으로 표 하게 되었다 .645 .676 .324

P17 [F1] 변화가 필요한 일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 .644 .693 .307

P20 [F2] 나는 사람이 얼마나 한 존재인가에 해 깨닫게 되었다 .551 .591 .409

요인2

P18 [F4] 나는 종교 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.859 .761 .239

P5 [F4] , 정신 세계에 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.854 .730 .270

P21 [F4]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. .521 .684 .316

요인3

P24 [F2] 나는 타인의 필요성을 이 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.835 .788 .212

P23 [F2] 내 주변 사람들에 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.327 .553 .741 .259

P6 [F2]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,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.428 .500 .500

삭제 문항

P8 [F2] 타인과의 계에서 더욱 친 감을 느끼게 되었다

P22 [F3]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

P19 [F3]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

P16 [F2] 나는 사람들과의 계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

P25 [F4] 나는 세상과 더욱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

P15 [F4] 삶과 죽음에 한 물음에 더 잘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

　 SS loadings 7.928 2.378 2.029 　

　 Proportion Var .440 .132 .113 　

　 Proportion Explained .643 .193 .164 　

　 　 요인1 요인3 요인2 　

　

요인 간 상

요인1 1 　

요인3 .643 1

요인2 .677 .510 1

주. [ ]의 내용은 원 PTGI-X에서 문항이 속한 요인을 나타냄. F1 = 새로운 가능성 발견, F2 = 인 계 향상, F3 = 강 발견, F4 = -실존

성장, F5 = 감사 증가.

표 5. EFA 결과 (N = 2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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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　 χ² df χ²/df p
RMSEA

(90% 신뢰구간)
CFI TLI SRMR

문원 (5요인) 1033.219 265 3.899 < .001 .107 (.100, .114) .861 .843 .061

3요인 435.113 132 3.296 < .001 .095 (.085, .105) .921 .908 .063

3요인(잔차상 허용) 316.362 129 2.452 < .001 .076 (.065, .086) .951 .942 .041

표 6. 원 모형(5요인)과 3요인 모형의 모형 합도 비교 (N = 254)

요인 문항
요인부하

(λ)

측정오차

분산(δ)

요인1

P11 [F1] 나는 인생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.90 .19

P12 [F3] 나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.76 .42

P10 [F4] 삶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.87 .24

P2 [F5]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.76 .41

P13 [F5]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.77 .41

P7 [F1] 내 삶에 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.83 .31

P3 [F1]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심사가 생겼다 .75 .43

P4 [F3] 나 자신에 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.80 .35

P14 [F1] 이 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하게 되었다 .80 .36

P9 [F2] 내 감정을 더욱 극 으로 표 하게 되었다 .78 .40

P17 [F1] 변화가 필요한 일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 .78 .39

P20 [F2] 나는 사람이 얼마나 한 존재인가에 해 깨닫게 되었다 .74 .45

요인2

P18 [F4] 나는 종교 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.86 .26

P5 [F4] , 정신 세계에 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.83 .31

P21 [F4]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. .84 .29

요인3

P24 [F2] 나는 타인의 필요성을 이 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.70 .52

P23 [F2] 내 주변 사람들에 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.77 .41

P6 [F2]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,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.80 .37

주. 모든 계수는 표 화된 값이며, 추정된 모든 계수는 p < .001로 통계 으로 유의함.

표 7. 3요인 모형의 CFA 결과 (N = 2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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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한 정 상 을, 사회 바람직성과는 .30

미만의 낮은 정 상 을 보 다. 한 침습

반추, PTSD 증상과는 유의미한 부 상

을 보 고 PTSD 증상과는 유의미한 수 의

상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

변별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마지막으로, Tedeschi 등(2017)의 연구를 참고

하여, 새로 보강된 /실존 요인 문항들의

유용성을 확인하기 해 기존 요인에 성

장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비율(0 )과 확장

된 /실존 요인에 0 으로 보고한 비율

을 비교하 다. 그 결과, PTGI의 요인 두

문항의 평균이 0 인 비율이 22.44%인데 반

해, PTGI-X의 /실존 요인 6문항의 평균

이 0 인 비율이 1.57%로 확연히 감소한 것으

로 나타났고, 이는 PTGI-X원 의 요인분석에

근거하여 다른 요인들의 0 비율을 분석한

결과와도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났다.

논 의

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의 표 인 측정도

구인 PTGI의 확장 (Tedeschi et al., 2017)을 한

국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심리측정 유용성과

번안의 성을 검토하기 한 목 에서 실

시되었다. 구체 으로, 본 연구의 첫 번째 목

은 실존 의미의 확한 번역을 재검토하

는 것이었으며, 이를 해 미권에서 활동

인 실존치료 공 교수, 어교육 공 교수,

국문학 공 교수의 자문을 받는 차를 첨가

하 다. 두 번째는 타당화 과정의 요인분석

차에서 통계 처리과정을 보강하여 재분석

하는 것이었다. 즉, 김시형 등(2020)의 타당화

연구에서 생략되었던 통계처리 차로, 요인

분석을 실시하기 에 사 처리로 PTGI-X 문

항들 낮은 신뢰도와 낮은 변별도를 가진

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문항분석을 실

시하 고, 외상 경험자들의 외상사건 경과기

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 다.

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문

원 PTGI-X의 -실존 요인의 번역을

재검토하여 보다 원문의 의미를 잘 달할 수

있는 국문 표 으로 수정하 다. 다른 요인의

경우 약간의 표 만 수정되었을 뿐 번역에

결정 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으나, 추가된

-실존 요인의 네 문항 ‘I feel more

connected with all of existence.’의 번역이 쉽지

않았기 때문에 련 문가들의 자문을 받아

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 더 연결되어

있음을 느낀다.’로 최종 수정하 다. 이 문항

은 특히 국내 표본을 상으로 탐색 , 확인

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-실존 요인

에 히 부하되어 포함된 문항이기 때문에

반드시 국내 수검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

달될 필요가 있다.

변화

(2문항)

/실존

변화(6문항)
가능성 발견 계 향상 강 발견 감사 증가

빈도 57 4 5 7 10 1

% 22.44 1.57 1.97 2.76 3.94 .39

표 9. PTGI-X 원 5요인과 기존 변화 요인의 0 빈도 비교(N = 2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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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번역한 PTGI-X 25문항에 해 요인분석

차를 실시한 결과, 탐색 요인분석에서는 3

요인 구조, 18문항이 최종 으로 선정되었으

며, 확인 요인분석에서도 양호한 합도가

확인되었다. 한 Tedeschi 등(2017)의 원 모

형에 비하여 본 연구의 3요인 모형의 합도

가 반 으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.

PTGI-X와 련 척도들 간 상 분석 결과,

PTGI-X 3요인 모형은 핵심신념 붕괴, 의도

반추, 사회 바람직성과 유의한 정 상 을

보 고, 침습 반추와는 유의한 부 상 을

보 으며, PTSD 증상과 유의한 상 을 나타내

지 않아 수렴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

찰되었다.

신뢰도와 변별도가 모두 낮아 삭제된 문항

은 ‘인생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 가

바뀌었다(changed my priorities)’이다. 이 문항은

PTGI에서 삶에 한 감사 증가(appreciation of

life) 요인으로 제시된 문항이나, 국내 타당화

연구 송승훈 등(2009), 김시형 등(2020)의 연구

에서는 모두 새로운 가능성 발견 요인에 묶

던 만큼 어떤 특정 요인의 변화로 규정짓기

어려운 문항으로 볼 수 있다. 통계 으로 이

문항을 분석해볼 때, 이 문항은 4 응답이

유독 많아 여러 요인에 다 부하가 되고 변별

도가 떨어지는 문항인 것으로 보인다. 외상

후 성장을 보고할 때 외상을 통한 성장과 나

이가 듦에 따라 겪는 성장이 혼합될 가능성이

있기 때문에 외상 사건으로부터의 경과기간을

제한하는 것인데, 경과기간을 제한하 음에도

불구하고 이 문항은 유독 두 가지 성장의 혼

합이 많이 반 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

가능하며, 혹은 단지 첫 문항으로 제시가 되

어서 외상 이후의 성장을 반 한다는 인식이

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

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

문항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재검증 해볼 필

요가 있겠다.

이상으로 PTGI-X의 번역을 재검토하고 타

당화 분석을 실시하여 3요인 구조를 최종 확

정하 으나, 이 척도의 사용에 있어서 몇 가

지 아쉬운 들이 있다. 우선, 한 요인(자기지

각의 변화 개인 성장)에 상 으로

무 많은 문항이 포함되었다. 한 PTGI의

요인의 부족한 문항 수를 보강하기 해

Tedeschi 등(2017)이 확장된 버 을 제작한 것

인데, 본 샘 에서는 추가 문항 한 문항만

이 -실존 요인에 묶 기 때문에 확장

의 사용이 PTG 측정에서 월등히 유용한지에

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. 즉, 탐색 요

인분석 결과 세 개의 요인구조로 나타났으며

-실존 성장 요인은 기존 2 문항에서 3

문항으로 한 문항 늘어났다. 때문에 기존 송

승훈 등(2009)이 번안 타당화해서 사용해온

K-PTGI보다 PTG 상을 더욱 잘 측정하는 도

구라고 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 다.

따라서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만으로 PTGI-

X의 3요인 구조를 기존 PTGI 척도를 신해

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근거는 없으며, 향후

본 연구자가 번역한 국문 척도를 활용해 더욱

다양한 국내 표본에서 다각도로 살펴 야 할

것으로 사료된다. 참고로, PTGI-X 원척도의

요인구조(5요인) 그 로 25문항에 한 확인

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합도가 사용할 만

한 수 으로 나타났고 PTGI-X 원 모형과 3

요인 모형의 상 이 .995로 나타난 바, PTGI-X

의 수정의도( 성장 요인의 보강)를 감안

하여 원 5요인 모형을 그 로 사용하는 것

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겠다(표 6과 부록 I-1

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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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보강된 /실존 요인 문항들의 유

용성을 한국인 표본에서도 확인하기 해 기

존 요인에 성장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한

비율(0 )과 새로운 /실존 요인에 0 으

로 보고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, PTGI의

요인 두 문항의 평균이 0 인 비율(22.44%)에

비해 PTGI-X의 /실존 요인 6문항의 평

균이 0 인 비율(1.57%)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PTGI의 요인은 다른 요인

들에 비해 종교의 유무에 지 한 향을 받는

요인으로 알려져 왔기에(송승훈 등, 2009; 임

선 , 2015; Taku, 2011; Tedeschi & Calhoun,

2004; Tedeschi, Shakespeare-Finch, Taku, &

Calhoun, 2018), 6문항으로 /실존 요인이

보강되었을 때 종교인들이 경험하는 종교 ,

신앙 성장에 국한된 변화가 아닌 실존 이

고 월 인 확장된 개념의 성장이 반 될 수

있음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.

본 연구자가 PTG 연구를 해 보다 타당하

고 신뢰로운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이

상의 연구를 수행하 으나, 본 연구에도 한계

가 존재한다. 가장 큰 한계는 유의미한 외상

경험을 한 사람들을 상으로 참가자를 모집

하긴 하 으나, 이들이 외상을 경험할 당시

객 으로도 심각한 수 의 외상 후 스트

스 반응을 경험할 만큼의 심각한 경험이었는

지를 확신할 수 없기에, PTSD를 진단받았던

환자군을 포함하거나 형 재난의 생존자 등

을 포함시켜서 요인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

겠다. 이러한 한계 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면

서,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

로 향후 PTGI-X 척도의 국내 타당화 연구가

다양한 표본에서 실시되어 수렴되기를 기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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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validity, usefulness and appropriateness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

extended Posttraumatic Growth Scale (PTGI-X). The translation process was challenging due to the

inclusion of additional items related to spiritual-existential factors. To ensure accuracy, psych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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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istered to participants with significant traumatic experiences.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ollected

data was evaluated, compared, and analyzed with the structure of the original scale. As a result, th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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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iritual-existential factor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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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인 문항
요인부하

(λ)

측정오차

분산(δ)

요인 1

P3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심사가 생겼다 .76 .42

P7 내 삶에 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.82 .33

P11 나는 인생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.89 .21

P14 이 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하게 되었다 .81 .34

P17 변화가 필요한 일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 .79 .37

요인 2

P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,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.75 .44

P8 타인과의 계에서 더욱 친 감을 느끼게 되었다 .84 .30

P9 내 감정을 더욱 극 으로 표 하게 되었다 .76 .43

P16 나는 사람들과의 계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.81 .35

P20 나는 사람이 얼마나 한 존재인가에 해 깨닫게 되었다 .72 .48

P23 내 주변 사람들에 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.85 .28

P24 나는 타인의 필요성을 이 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.80 .36

요인 3

P4 나 자신에 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.81 .35

P12 나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.77 .41

P19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.88 .23

P22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.83 .31

요인 4

P5 , 정신 세계에 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.61 .63

P10 삶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.85 .28

P15 삶과 죽음에 한 물음에 더 잘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 .60 .64

P18 나는 종교 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.62 .62

P21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보다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. .73 .46

P25 나는 세상과 더욱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 .86 .27

요인 5

P1 인생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 가 바뀌었다 .33 .89

P2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.85 .29

P13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.88 .23

주. 추정된 모든 계수는 p < .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음. 요인1 = 새로운 가능성 발견, 요인2 = 인 계 향상, 요인3 =

강 발견, 요인4 = -실존 성장, 요인5 = 감사 증가.

부록 Ⅰ. PTGI-X 원 5요인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

부록 Ⅰ-1. PTGI-X 문원 5요인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(N = 2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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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

요인1 1

요인2 .89 1

요인3 .97 .85 1

요인4 .97 .95 .94 1

요인5 .89 .84 .88 .88 1

주. 추정된 모든 계수는 p < .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음. 요인1 = 새로운 가능성 발견, 요인2 = 인

계 향상, 요인3 = 강 발견, 요인4 = -실존 성장, 요인5 = 감사 증가.

부록 Ⅰ-2. PTGI-X 문원 5요인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: 요인 간 상


